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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현대차 준중형 SUV ‘투싼 페이스리프트’ 2.0 디젤 AWD 시승기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LED 헤드램프와 새로운 캐스캐이딩 그릴을 적용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고, 전자식 상시 4륜 구동시스템과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주행성능과 연비를 대폭 끌어올렸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준중형 SUV 투싼은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23만6226
대가 팔리며 세계 SUV 판매 4위에 오른
효자 모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중형
과 소형 SUV의 폭발적인 인기에 밀려
해외만큼 인기가 뜨겁지 않았다. 중형 S
UV 싼타페가 상반기 5만1753대, 소형 S
UV 코나가 상반기 2만2216대 팔린데 반
해 투싼은 1만7875대에 그쳤다. 준중형
SUV 부문 1위지만 글로벌 시장의 명성
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표다. 변화가 필요
한 시점, 현대차는 3세대 투싼의 부분변
경 모델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내놨다. 파
워트레인, 디자인, 첨단 편의 사양 추가
등 신차급 변화를 거친 투싼 페이스리프
트를 시승했다.

뀫디자인과 파워트레인 강화로 전반적인 완성도 높여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과 성능

에서 ‘역동성’을 더 강조한 것이 특징이
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3세대 디자인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하
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디
자인 변화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전면 캐스캐
이딩 그릴과 LED 헤드램프 디자인 변화
를 통해 젊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 성공했다. 중형 SUV 싼타페 만
큼 고급스러우면서도 20∼30세대의 감
성에 맞는 젊은 감각이 잘 살아있어 하반
기 SUV 시장 판도 변화를 이끌기 충분
해 보인다.

인테리어는 더욱 모던해졌다. 요즘 유
행하는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으로 젊
은 감성을 더했고, 수평 레이아웃을 적
용해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실내 디자인
을 완성했다.

파워트레인도 확실하게 진화했다. 시
승차는 디젤 2.0 모델로 전륜 8단 변속
기(디젤 2.0에만 적용)와 전자식 상시 4
륜 구동 시스템인 HTRAC(에이치트랙)
을 적용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전 모델에서 HTRAC(에
이치트랙)을 선택할수 있게되었다는 점
이다. 주행 모드와 지면 상황에 따라 전
륜과 후륜에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하
는데 불규칙한 노면의 코너링은 물론, 고
속 직진 주행에서 훨씬 안정적인 주행 능

력을 선보였다.
8단 자동변속기의 적용도 주행 성능

과 연비를 높이는데 확실한 역할을 한
다. 왕복 80km 구간에서 스포츠 드라이
빙에도 실연비는 13.2∼13.8km/l 수준
을 기록했다. 4륜 구동 모델의 공인 연비
13.1km/l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출
발 가속과 추월 가속시의 기어 변속 느낌
과 순발력도 기존 모델에 비해 한층 부
드럽고 빠르다.

첨단 안전기술과 커네티비티 서비스
도 진일보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
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보조 기능
을 적용해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 스
피커(SKT NUGU, KT GIGA Genie)를
통해 음성으로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
는 홈투카 서비스도 현대차 최초로 적용
했다. 스마트폰을 차량 충전기에 놓고 내
리면 알람으로 알려주는 신박한 기능도
있다. 고양｜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신박한디자인…2030세대사로잡겠는걸!
<전면 캐스캐이딩 그릴·LED 헤드램프>

8단 변속기·전자식 상시 4륜탑재
부드러운가속·안정적인주행눈길
연비 13.1km/l…‘홈투카’ 첫적용

테슬라 코리아가 고성능 전기 SUV ‘모델
X’를 공개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형 전
기 세단인 ‘모델S’에 이은 두 번째 차량이
다. 7인승 SUV로 슈퍼카에 근접하는 성능
이 눈길을 끈다. 최고출력 262마력(PS), 최
대토크 33.7kg.m이며, 제로백(정지 상태
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4.9초다. 안전성도 뛰어나다. 12개의
에어백, 측면 충돌 회피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포함한 ‘액티브 세이프
티(능동 안전)’ 기술을 탑재해 전복 위험이
일반 SUV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테슬라
측 설명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별
5개의 안전등급을 획득했다. 모델X는 31일
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고, 4분기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
이다. 100D와 75D 2개 트림으로 운영되며
판매가격은 각각 1억3490만원, 1억1390만
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여부와 규모
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
널 3층(F카운터)에 ‘인천공항 제네시스 전
시존’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차량
을 전시하는데 그쳤지만 새 단장을 하면서
고객 체혐형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한국
어와 영어가 가능한 전문 큐레이터가 상주
해 상세한 브랜드 및 차량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승 신청도 가능하다. 전시 차량 뒤
편은 특수 제작된 9만여개의 플립닷 디스
크들이 전자석을 활용해 움직이는 ‘플립닷
아트월’로 만들어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테슬라, 전기 SUV ‘모델X’ 공개

제네시스, 인천공항 전시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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